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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일자리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 정부와 교육훈련

기관들은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 뿐 아니라 고성장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그리고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

량의 주요요소와 창업성과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청년창업가

역량은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의 4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국내 2-30대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은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역량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모두 완전매개로 창업자기

효능감을 거쳐서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역량은 창업성공에 대하여는 완전매개, 창업만족에 대하여는 부분

매개를 나타내었다. 창의역량의 경우 창업성공에 대하여는 직접효과만 존재하였고 창업만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부가설 

8개 중 7개는 지지되었고 1개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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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가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도래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

명 기술의 현실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이 초래한 사회의 

변화는 고용노동시장, 즉 일자리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노동이 기계화⋅자동화 또는 디지털화로 대체되어 일

자리가 줄어들어 대량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

이다(김동규 외, 2017).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가 

촉진됨에 따라 직업구조가 변화하여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비용이 매

우 낮아지고 근로자의 비대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

은 외부자원(생산시설, 인력)을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할 것이

고 이로 인해 아웃소싱, 프로젝트 조직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추어 정부는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 창출

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창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창업에 있어 청년, 여성, 장애인, 지역 등 특정 계층의 

불리성(disadvantage)이 큰 만큼 정부는 이들 계층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는 특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청년창업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 뿐 아니라 

고성장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세경·곽규태, 2017).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청년창업을 연구대상으로 보고자 한다. 

창업은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기술집약적 분야나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국가 전

체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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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덕·이철규, 2018a). 청년창업의 특징 중 하나는 중장년층

의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 따라서 청년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청년

창업가의 특성(창업동기, 기회인식, 창업역량, 리더십 등)과 

창업생태계의 역할 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 있다(송은실·이성근, 2012; 박재환 외, 2012; 방중혁 외, 

2014; 김형철 외, 2015; 유봉호·김수현, 2015; 이지안·안영식, 

2018; 김향덕·이철규, 2018b; 안기돈·이택구, 2018; 이창구·서영

욱, 2018; 선량·허철무, 2019). 

이러한 연구동향에서 보면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성공 

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매개 및 조절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창업사전준비(김형철 외, 2015),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김경은·주병철, 2018), 글로벌 마인드셋(김량형·김

응규, 2019) 등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고, 기업가정신(유봉호·

김수현, 2015),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선량·허철무, 2019) 

등의 매개효과 역시 연구를 통해 실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의 효과를 통해 창업성과

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 자기효능감

은 개인이 창업성과를 목표로 하는 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가리키는데(Chen et al., 1998), 

창업가정신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

서 창업연구에서 핵심 심리적 개념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Miao et al., 2017). 최근의 국내연구에서는 청년의 창업자기효

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양준

환, 2014; 진주형·박병진, 2014; 김경은·주병철, 2018; 김명숙·박

태경, 2019; 김진홍·김영수, 2019).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를 대상

으로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과의 관계를 밝히

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

증연구를 병행할 것인데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정리한 후, 실증연구를 통해 주요 연구

변수 간의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가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청년의 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창업가역량

(entrepreneurial competency)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가장 유용한 무형의 자원이다(Sozuer et al., 2017; 

Albiol-Sanchez, 2016; Tehseen & Ramayah, 2015; 이혜영·김진

수, 2019). 창업가적 역량은 기업의 안정적인 탄생과 생존, 성

장을 가져오는 기술, 자기이미지, 사회적 역할, 지식, 동기, 특

성 등을 포함한다(Mitchelmore & Rowley, 2013; Ahmad et al., 

2010) Mitchelmore & Rowley(2010)는 창업가적 역량에 대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결합한 개념이며 개인의 배경

(background)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특징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창업가역량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하위요소로 분류

된다. Chandler & Jansen(1992)은 창업가가 가져야 하는 역량

으로 기업가적, 관리적, 그리고 기술·기능적 역할을 제시하였

고 Ahmad et al.(2010)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전략적 역량, 

개념화 역량, 기회역량, 관계역량, 학습역량, 개인적 역량, 그

리고 윤리적 역량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창업가역량을 

다루는 통합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창업가역량과 기업성과

에 관한 메타연구에서는 15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회

인식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전략역량, 관계역량의 5가지로 

분류하였고(이혜영·김진수, 2019), 창업역량의 영향요인에 관

한 통합적 문헌고찰에서는 총 13가지로 분류하였다(김은성·리

상섭, 2020).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역량과 관리역량, 기

술 역량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며 여기에 창의역량, 사회적 역

량, 마케팅 역량, 전략적 역량 등을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있다(윤종록·김형철, 2009; 김형철 외, 2015; 이상화·하

규수, 2015; 안태욱·강태원, 2017; 안태욱 외, 2019; 김진한 외, 

2020).

이러한 창업가적 역량은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가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biol-Sanchez, 2016; 

Minai et al., 2014; 이설빈, 2017). 창업가적 역량과 기업성과

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메타연구(이혜영·김진수, 2019)

에서는 창업가의 역량은 기업성과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요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크기

가 가장 큰 역량은 전략적 역량이며, 다음으로 기회인식역량, 

관리역량, 관계역량의 순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창업가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로 창업만족과 창업성공이라는 주관적 창업성과 변

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창업가역량과 성과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로 알려져 있다(Tehseen & 

Ramayah, 2015; Mitchelmore & Rowley, 2010). 청년창업가의 

경우 조직의 재무적 성과 등 정량적 지표로 성과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달성, 만족도 등의 주관적 성과로 결과를 

측정하여 창업가역량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유봉호·김수현(2015)은 청년창업자의 셀프리더십, 전타식

(2019)은 청년창업자의 감성지능, 유봉호(2013)는 청년창업자

의 심리특성, 김수현·유봉호(2013)는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과 내적 통제소재가 각각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심용호 외(2015)는 창업가의 특성, 창

업전략, 조직특성, 창업환경과 창업만족의 관계, 유재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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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019)는 청년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만족도의 관계

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청년 창업가의 개인적 

역량은 창업성과와 유의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

다. 이는 이후의 본 연구의 핵심가설인 매개효과를 도출함에 

있어 기본적 연구배경으로 볼 수 있다. 

2.2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 신념을 

가리킨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인지이론에서 

제시한 자기인식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적 맥락, 관찰, 

행동의 모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Bandura, 1997, 2006).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

으며 자신들의 행동이나 그로 인한 결과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들에 따른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난

관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는 자신감 역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이

다.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행동과 신념을 연구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창업가의 경력선택과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창업가에게 있어 창업자기효능

감은 실질적인 창업의 도전과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장년 창업가에 비해 청년창업가는 젊

기 때문에 가지는 도전정신과 자신감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보다 구체적인 성취욕이자 지속적인 행동과 관

련된다(선량·허철무, 2019). 이는 청년창업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창업의 과정에서 청년창업가들은 도전의 시간만큼 

실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 기간의 난관과 도전을 기회

로 인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효능감이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성공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중·장년 창업가에 

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다소 위험수준이 높은 사업아이

템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도전과 기회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적 특성인 창업자기효

능감은 청년창업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청년창업가에게 있어 창업성

공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창업자기효능감을 주요 변

수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창업자기효능감의 선행 및 결과변수와 측정도

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Newman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

면 선행변수로 문화·제도적 환경, 기업의 특징, 교육과 훈련, 

업무경험(Farashah, 2015; Hockerts, 2017), 롤 모델(멘토)(BarNir 

et al., 2011), 개인특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창업자기효능감의 

결과변수로는 창업의도(Austin & Nauta, 2016; Bagheri & 

Pihie, 2014), 창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감정, 심리상태(Uygur & 

Kim, 2016; Cardon & Kirk, 2015; Dalborg & Wincent, 2015)가 

발생하며 그리고 창업가적 행동(Cassar & Friedman, 2009; 

Trevelyan, 2011)으로 이어짐을 지적한다. 또한 창업자기효능

감은 직접적으로 창업성과, 주관적인 성과 인식, 성장, 혁신

(Hallak et al., 2011; Hallak et al., 2012; Hallak et al., 2015; 

McGee & Peterson, 2019) 등의 기업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관련 논문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독립, 매개,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동일한 청년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 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다. 표를 보면 청년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개인

적 특성이나 교육, 지원제도, 조직적 요인 등과 창업의도(의

향)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Newman et al.(2019)에서 제시한 창업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

와 결과변수와 동일한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 청년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저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대상

김미숙·김영국(2012) 개인요인, 교육, 조직요인 창업의도 대학생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의도 대학생

진주형·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 창업의도 청년

양준환(2015) 관계적지원 기업가적동기 대학생

정대용·채연희(2016) 성격특성, 셀프리더십 창업의도 대학생

김상표 외(2017) 창업교육 시간관 대학생

이정란·장규순(2018)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의지 대학생

유승옥(2018) 자기관 창업의도 대학생

이광수·이용진(2018) 성취동기 창업의향 대학생

선량·허철무(2019) 창업동기 창업기회역량
예비청년

창업가

권인수 외(2019) 주관적 규범 창업의도 대학생

이러한 연구흐름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기효능감

의 선행변수 중 하나인 창업가역량과 결과변수인 주관적 창

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주로 

창업의도와 의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Newman et al.(2019)에서 제시한 창

업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창업성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국내

연구의 흐름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가설이라 할 수 있다. 가

설은 종속변수인 주관적 창업성과의 두 가지인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으로 구분하여 가설 1과 2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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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창업자기효능감은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1-1: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가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술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

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1-3: 창업자기효능감은 관리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

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1-4: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의역량과 창업성공 간의 관

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창업자기효능감은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가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술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

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창업자기효능감은 관리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

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4: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의역량과 창업만족 간의 관

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역량이 창업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변수 간의 관계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변

수의 정의와 측정도구 역시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가설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는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여 측정

도구를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인구통계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창업가 특성은 김형철 외(2015)의 연구에서 제시

한 것처럼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의 4가지

로 구분하였다.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은 Chandler & 

Hanks(1994)의 정의와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기업가 

역량이란 기회인식능력과 벤처성공을 위한 역량을 의미하며 

사업성공에 대한 열정,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인

식하는 능력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술적 역량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기법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의미하

며 기술인력확보능력, 기술혁신능력,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관리역량은 

자원의 획득과 관리의 역량을 의미하며, 사람들을 동기부여시

키는 역량, 감독과 설득으로 지도하는 역량, 자원을 배분하고 

과업을 조정시키는 역량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의역

량은 Runco(2004), 김형철 외(2015)의 연구를 근거로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많이 생각해내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생각이 참신한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등의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자

신감을 의미한다. Wilson et al.(2007)의 연구에 근거하여 정의

하였으며 창업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사람들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등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의 두 변수로 측정하였다. 

창업성공은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측

정하였고(서명길, 2018) 창업만족은 창업자체에 대한 만족, 사

회의 기여, 지속성 등으로 측정하였다(정대용 외, 2012).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부산경남 지역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인 청년창업가는 연령을 20-40세로 한

정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는데, 우선 부산경남지역의 대학에서 

활동 중인 청년창업가들과 접촉하였으며 일부는 설문조사 업

체에 의뢰하였다. 조사방법은, 대학을 통한 설문조사는 오프

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업체는 온라인을 통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창업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한 

창업은 제외한 독립사업체로 창업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업종

은 다양하게 수집하였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IT, 지

식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회수하였

는데 그 중 불성실 응답 부수 등을 제거한 후 187부를 최종

분석으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고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가 0.5이상인 경

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

하는 KMO 값과 변인들 간의 상관이 0인지 검증하는 Barlett

의 구형성 검정통계량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크론

바하 알파 값을 통해 0.7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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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값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의 유의성를 확인하였다. 

가설검증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직접, 간접효과의 회귀계

수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간접

효과의 계량화가 가능하고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이 

적용된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활용하였고 분

석모델은 model 4.0을 적용하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표본의 특성 항목은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직

장경험이다. 전체 187부의 표본 중 남성과 여성은 약 6: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령은 20세부터 4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20-24세는 2.7%, 25-29세는 21.9%로 20대는 총 

24.6%를 차지한다. 나머지 약 75%는 30대인데 그 중 30-34세

는 86명으로 45.5%, 34-40세까지는 56명으로 29.9%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분포를 보면 학사가 6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24.6%로 많으며 나머지는 석사 

7.5%, 고졸 4.3%, 박사 2.1%로 나타났다. 

전공을 살펴보면 경영, 경제학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예체능 계열과 공학계열이 각각 9.6%, 7.5%로 나타났

다. 그 외 일부 의치약학계열과 자연과학이 있으며 약 46%는 

기타 전공으로 집계되었다. 직장경험의 여부는 경험있음이 

86%, 없음이 14%로 집계되었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자 109 58.3

여자 78 41.7

연령

20-24 5 2.7

25-29 41 21.9

30-34 85 45.5

35-40미만 56 29.9

학력

고졸 8 4.3

전문대졸 46 24.6

학사 115 61.5

석사 14 7.5

박사 4 2.1

전공

경영,경제학 61 32.6

공학 14 7.5

자연과학 2 1.1

예,체능계열 18 9.6

의,치약학계열 6 3.2

기타 86 46.0

직장경험
있다 161 86.1

없다 26 13.9

합계 187 100.0

4.2 타당성 및 신뢰성

조사에서 사용한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변수에서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경우만을 유의한 항목으로 판단하였다. 일부 측정항목이 제외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기업가역량 5항목, 기술역량 5항목, 관

리역량 6항목, 창의역량 7항목, 자기효능감은 5항목, 창업성공

과 창업만족은 각각 2항목과 4항목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를 보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

되는 정도인 KMO값이 0.876으로 판단기준인 0.5이상의 값으

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를 보면, 카이제곱 값의 유의성을 판

단하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타당성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항목을 선정한 후,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에서 기업가역량 0.831, 기술역

량 0.731, 관리역량 0.873, 창의역량 0.855, 창업자기효능감 

0.817, 창업성공 0.772, 창업만족 0.815로 0.7과 0.9사이의 값을 

보여주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문항 요인

관리

역량

c3 .736 .132 .203 .067 .150 .042 .022

c2 .729 .066 .226 .125 .218 .109 -.086

c1 .729 .128 .162 .032 .138 .094 .141

c5 .727 .212 .134 .112 .105 .204 .030

c6 .691 .329 -.025 .140 .175 .153 .082

c4 .561 .205 .217 .022 .114 .285 -.090

창의성

역량

d5 .105 .723 .049 .308 .079 .154 .064

d6 .218 .683 .037 .230 -.048 .295 .154

d7 .202 .674 -.072 .072 .277 .234 .143

d2 .262 .670 .444 -.003 .006 .024 .005

d3 .374 .635 .245 .104 .020 .075 .121

d4 .113 .575 -.002 .208 .301 .178 .254

기업가

역량

a3 .230 .079 .776 .111 .111 .181 .018

a2 .179 .037 .730 .189 .168 .110 .002

a4 .164 -.031 .717 -.052 .239 .090 .140

a1 .070 .201 .696 .180 -.066 -.051 -.047

a5 .171 .055 .627 .176 .349 .030 .064

창업

만족

h6 .215 .099 .150 .808 .004 .074 .061

h4 .002 .177 .120 .725 .137 .047 .158

h5 .099 .196 .079 .721 .114 .226 .070

h3 .121 .153 .253 .633 .082 .166 .342

기술

역량

b1 .131 -.018 .230 .088 .686 .114 .049

b3 .332 .165 .135 .014 .653 -.127 .034

b4 -.082 .175 -.054 .151 .648 .326 -.193

b5 .151 .178 .192 .063 .555 .007 .205

b2 .361 -.054 .226 .008 .540 .116 .138

자기

효능감

f2 .114 .299 .164 .197 .032 .729 .058

f4 .222 .096 -.017 .192 .355 .681 .162

f3 .217 .298 .123 -.074 .216 .672 .260

f5 .332 .112 .147 .232 -.095 .519 .052

f1 .308 .143 .082 .315 -.036 .502 .028

창업

성공

g1 .086 .146 -.027 .221 .143 .144 .807

g2 -.055 .285 .123 .237 .023 .136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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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관관계 분석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친 후 피어슨 상관계수 값을 통

해 변수 간 상관관계의 유의성과 정도를 확인하였다. <표 4>

에서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계수 값과 유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을 살펴보면 연구변수 중 기업가

역량의 평균값이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변수는 창업성공으

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값을 살펴보면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우선 

독립변수인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 창의역량은 종속

변수인 창업성공, 창업만족도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성공과 창업만족과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것은 창의역량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창업자

기효능감 역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모두 정(+)의 상관관

계로 나타났는데 관리역량과 창의역량과 0.6에 가까운 상관관

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성별 1.4171 .49441 1

2.연령 3.0267 .79266 -.001 1

3.학력 2.7861 .73119 .025 -.111 1

4.전공 3.8128 2.26052 .152* .090 -.294** 1

5.직장경험 1.1390 .34691 -.089 -.053 .097 -.172* 1

6.기업가역량 3.7797 .60554 -.072 -.073 .097 -.165* .019 1

7.기술역량 3.6684 .47431 -.104 -.005 -.004 -.017 .001 .453** 1

8.관리역량 3.5722 .58428 -.030 .002 .028 -.099 .056 .465** .483** 1

9.창의역량 3.4412 .63954 -.033 -.041 .019 -.095 .065 .365** .384** .559** 1

10.자기효능감 3.5594 .55499 .015 .027 .016 -.109 -.004 .356** .410** .588** .596** 1

11.창업성공 3.0241 .88336 -.023 -.185* .145* .010 .007 .183* .241** .193** .443** .380** 1

12.창업만족 3.7313 .62135 .082 -.048 .086 -.055 .018 .396** .300** .359** .490** .491** .476** 1

* p<.05, ** p<.01

4.4 가설검증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가설검증을 진행

하였다. 가설에서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추론검정을 위해 붓스트랩 기법을 사

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회귀분석의 단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투입하여 총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

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와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독립변수의 직접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고 완전매개 

또는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설 1과 가설 2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동일하고 종속변

수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우선 가설 1의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

귀분석 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가역량 중 

기업가역량은 1단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성공에 미치

는 총효과가 유의하나(회귀계수 β=.171, t=2.359)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한 결과인 3단계에서 직접효과(β=.035, t=.480)가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기 때문에 기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공의 관계는 

완전매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원리로 두 번째 하위

변수인 기술 역량을 살펴보면 기업가 역량과 마찬가지로 종

속변수인 창업성공에 미치는 총효과(β=.241, t=3.411)는 유의

하나 직접효과(β=.091, t=1.248)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따라서 기술역량 역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

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완전매개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하위변수인 관리 역량은 창업성공에 미치는 총효과

가 β=.198(t=2.773)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β=-.053(t=-.642)로 감소하여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리역량도 창업자기효능감을 거쳐 창업성공에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창업가역량인 창의역

량은 총효과가 β=.445(t=6.865)로 유의하고, 직접효과 역시 β

=.324(t=4.068)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총효과와 직접효

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이후 붓

고유값 4.222 3.43 3.334 2.848 2.704 2.662 1.813

설명분산 12.793 10.395 10.103 8.631 8.194 8.067 5.494

누적분산 12.793 23.188 33.291 41.922 50.116 58.183 63.676

Cronbach’s α 0.873 0.855 0.831 0.815 0.731 0.817 0.772

KMO=.876,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3124.188(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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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 기법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가설 1은 창업가 역량 중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

치며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의역량은 부

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5> 가설 1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공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청년창업가역량

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총효과

청년창업가역량

이 창업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

변수

성별 -.030 -.411 .052 .737 -.050 -.738

연령 -.166 -2.308 .055 .787 -.188 -2.794

학력 .141 1.867 -.035 -.480 .154 2.199

전공 .099 1.279 -.076 -1.009 .128 1.776

직장경험 -.005 -.064 -.013 -.180 .000 .004

기업가역량 .171 2.359 .355 5.029 .035 .480

창업자기효능감 .385 5.399

F값(p값) 2.760(.014) 4.733(.000) 6.901(.000)

R2 .084 .136 .213

adj.R2 .054 .107 .182

성별 -.014 -.195 .076 1.110 -.041 -.611

연령 -.174 -2.465 .038 .555 -.188 -2.818

학력 .150 2.028 -.016 -.219 .156 2.234

전공 .075 1.002 -.124 -1.719 .120 1.679

직장경험 -.006 -.077 -.015 -.224 .000 .000

기술역량 .241 3.411 .416 6.154 .091 1.248

창업자기효능감 .359 4.905

F 3.832(.001) 6.861(.000) 7.141(.000)

R2 .113 .186 .218

adj.R2 .084 .159 .188

성별 -.037 -.507 .040 .662 -.054 -.798

연령 -.178 -2.490 .028 .471 -.190 -2.845

학력 .150 2.004 -.016 -.247 .157 2.239

전공 .093 1.216 -.072 -1.111 .124 1.725

직장경험 -.016 -.217 -.043 -.698 .003 .038

관리역량 .198 2.773 .585 9.707 -.053 -.642

창업자기효능감 .428 5.197

F 3.136(.006) 16.395(.000) 6.934(.000)

R2 .095 .353 .213

adj.R2 .064 .332 .183

성별 -.033 -.496 .042 .690 -.041 -.634

연령 -.161 -2.480 .055 .913 -.173 -2.686

학력 .156 2.294 -.008 -.126 .158 2.353

전공 .113 1.627 -.074 -1.161 .128 1.866

직장경험 -.030 -.449 -.048 -.798 -.020 -.303

창의역량 .445 6.865 .596 9.973 .324 4.068

창업자기효능감 .204 2.558

F 10.098(.000) 17.281(.000) 9.857(.000)

R2 .252 .365 .278

adj.R2 .227 .344 .250

다음은 가설 2의 검증결과이다. 가설 2는 창업가적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표 6>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창업가 역량의 네 가지 하위변수 별로 종속변수인 창업만족

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하위변수인 기업가역량은 1단계에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총효과가 β=.400(t=5.784)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 역시 3단계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β=.257(t=3.805)로 유의한 값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업

가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위변수인 기

술 역량은 총효과는 β=.312(t=.4.419)로 유의하나, 직접효과는 

β=.129(t=1.832)로 감소하였고 유의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

서 기술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

치며 완전매개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리역량 역시 기술역량과 

마찬가지로 창업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로 하여 창업만족에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 전체효과는 β=.359(t=5.172)

로 유의한 값이나 3단계의 직접효과는 β=.107(t=1.349)로 유의

하지 않은 값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창의역량은 

직접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역량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총효과는 β=.492(t=7.594)로 유의한 값이며 

직접효과는 β=.307(t=3.967)로 마찬가지로 유의하다. 다만 직접

효과의 회귀계수 값이 총효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간접효과의 값이 유의한지는 후술하는 붓스트랩 기

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가설 2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가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하위변수별로 차이가 있다. 기업가역량과 창의역량은 부분매

개효과를 가지며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완전매개효과를 가

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에 더하여 붓스트랩 검사를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

다. 붓스트랩 방법에서는 매개효과계수의 붓스트랩 신뢰구간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에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이형권, 2015). 붓스트랩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이를 95%의 신뢰구간

에서 구한 상한, 하한 값을 제시하였다. 가설 1의 창업가역량

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공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네 

가지 독립변수 중 기업가역량, 기술역량, 관리역량에서 각각 

붓스트랩 상한, 하한 값의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창의역량의 경우 붓스트랩 

값을 보면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총효과(LLCI=.4330, 

ULCI=.7921)와 직접효과(LLCI=.2430, ULCI=.6857)의 경우 값

이 유의하나 매개효과의 경우에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직접효과의 회귀계수 값이 .324로 총효과

의 .445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창의역량은 창업성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설 

1은 세부가설 1-1, 1-2, 1-3은 지지되었고 1-4는 기각되어 최종

적으로 가설 1은 부분지지 되었다. 

가설 2의 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만족의 매개효

과를 확인한 결과, 네 가지 하위변수에서 모두 붓스트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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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한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매개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결론을 내리자

면 기업가역량과 창의역량은 부분매개효과, 기술역량과 관리

역량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가설검증결과를 

제시하면 가설 2는 세부가설 4가지가 모두 지지되었다. 

이상의 가설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6> 가설 2 청년창업가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 창업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청년창업가

역량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총효과

청년창업가

역량이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년창업가역량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창업자기

효능감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

변수

성별 .110 1.591 .052 .737 .089 1.407

연령 -.014 -.205 .055 .787 -.036 -.578

학력 .044 .620 -.035 -.480 .059 .895

전공 .012 .159 -.076 -1.009 .042 .626

직장경험 .018 .256 -.013 -.180 .023 .361

기업가역량 .400 5.784 .355 5.029 .257 3.805

창업자기효능감 .403 6.045

F 6.202(.000) 4.733(.000) 11.586(.000)

R2 .171 .136 .312

adj.R2 .144 .107 .285

성별 .121 1.686 .076 1.110 .088 1.336

연령 -.035 -.488 .038 .555 -.051 -.791

학력 .066 .894 -.016 -.219 .073 1.084

전공 -.043 -.575 -.124 -1.719 .011 .160

직장경험 .013 .185 -.015 -.224 .020 .307

기술역량 .312 4.419 .416 6.154 .129 1.832

창업자기효능감 .438 6.191

F 3.840(.001) 6.861(.000) 9.450(.000)

R2 .113 .186 .270

adj.R2 .084 .159 .241

성별 .093 1.326 .040 .662 .076 1.158

연령 -.040 -.582 .028 .471 -.053 -.814

학력 .066 .908 -.016 -.247 .073 1.075

전공 -.011 -.154 -.072 -1.111 .019 .279

직장경험 -.004 -.057 -.043 -.698 .014 .219

관리역량 .359 5.172 .585 9.707 .107 1.349

창업자기효능감 .429 5.383

F 5.065(.000) 16.395(.000) 9.155(.000)

R2 .144 .353 .264

adj.R2 .116 .332 .235

성별 .096 1.463 .042 .690 .083 1.315

연령 -.020 -.313 .055 .913 -.037 -.595

학력 .073 1.070 -.008 -.126 .075 1.150

전공 -.002 -.031 -.074 -1.161 .021 .311

직장경험 -.014 -.208 -.048 -.798 .001 .020

창의역량 .492 7.594 .596 9.973 .307 3.967

창업자기효능감 .309 3.980

F 10.309(.000) 17.281(.000) 11.828(.000)

R2 .256 .365 .316

adj.R2 .231 .344 .290

<표 7>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붓스트래핑 결과

변 수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독립변수 종속변수 Boot LLCI Boot ULCI

기업가역량

창업성공

.1874 .0679 .0697 .3310

기술역량 .2584 .0788 .1136 .4176

관리역량 .3630 .0975 .1867 .5689

창의역량 .1482 .0842 -.0105 .3186

기업가역량

창업만족

.1465 .0515 .0570 .2594

기술역량 .2378 .0593 .1345 .3669

관리역량 .2682 .0708 .1505 .4300

창의역량 .1789 .0512 .0886 .2911

<표 8> 가설검증 결과

가 설 매개효과 검증결과

1-1 기업가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성공 완전매개 채택

1-2 기술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성공 완전매개 채택

1-3 관리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성공 완전매개 채택

1-4 창의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성공 없음 기각

2-1 기업가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만족 부분매개 채택

2-2 기술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만족 완전매개 채택

2-3 관리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만족 완전매개 채택

2-4 창의역량→창업자기효능감→창업만족 부분매개 채택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들의 가지는 창업가역량이 창업성과인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

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김미숙·김영구, 2012; 양

준환, 2014; 진주형·박병진, 2014; 유승옥, 2018; 권인수 외, 

2019). 이론적으로 제시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종속변수

를 창업의도가 아닌 창업성과로 설정하고 창업가역량을 독립

변수로,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성과와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창업에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가 주목

하는 청년층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

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성과 변수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창업가역량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Yusuff et al., 2016; 

Tehseen & Ramayah, 2015; Mitchelmore & Rowley, 2010). 창업

성과는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두 변수에서 검증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창업만

족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심용

호 외, 2015; 유재은·최종우, 2019) 창업성공에 미치는 매개효

과는 창의역량을 제외한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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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창업성과에 대한 창업가역량의 영향은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창업자기효능감 

연구에서 확장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로 주로 사용되어 왔

으나 일부 이론적 연구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이 개인적 특성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Newman et al., 2019). 그러한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주관적 창업성과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매개효과를 가설로 설정하였으며 대

부분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창업자기효능

감이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년창업가 연구에 있어서 창업자기효

능감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확장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창업가 역량은 위험성 감수, 불확실성 인내, 창의

성, 리더십 등의 특성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특성이 특정 분

야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열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함을 밝히게 되었다. 

둘째, 청년창업가의 창업가역량 중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술역

량과 관리역량은 직접적으로 창업성공과 창업만족을 높이지 

못하고 창업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창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이론

적 확장 뿐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기술역

량과 관리역량은 다른 두 가지 역량에 비해 조직 내부의 자

원들을 다루는 역량의 성격을 가진다(권기환 외, 2010). 

기술역량은 기술인력 확보와 활용능력, 전문화된 기술을 사

용하는 능력 등을 가리키며, 관리역량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

고 감독·설득·지도하고 권한위임하는 역량을 가리킨다. 이러

한 조직 내부의 자원을 다루는 역량은 주로 창업 이전의 직

장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창

업가, 혹은 예비청년창업가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이

러한 기술 및 관리역량을 육성하는 기업의 제도와 문화를 통

해 청년창업가들의 창업자기효능감을 통한 성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는 청년들을 사내벤처 등을 

통해 사내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기술 

및 관리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

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oper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차원의 선행요인

도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기업의 전략지향성과 

기업가적 문화가 창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창업가들이 성공적인 창업성과를 이루

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기업가적 특성을 흡수하여 

기술 및 관리역량을 향상시키고 창업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조직의 지향성과 문

화를 통해 구성원의 창업자기효능감을 자극하고 창업성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창의역량은 창업성공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

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은 다른 세부역량요인에 비해 

독립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적 창의성이 주관적 창업성공과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다. 창의적인 기업가들일수록 전

문적 기술과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아서(Paige & Littrell, 

2002) 스스로 사업을 구축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창업에 도전하고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Carsrud & Brannback, 2011; Feldman & Bolino, 2000; Paige & 

Littrell, 2002). 또한 창의성이 높은 기업가일수록 재무적 성공

보다는 창업가로서 느끼는 행복과 경력개발에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심리적 행복, 여가시간,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Carree & Verheul, 2012; 

Parasuraman et al., 1996; Couningham et al., 2008). 따라서 창

의적 역량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보다 직접적으로 창업성공

과 창업만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

는 창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결과이다. 창의성은 타고난 특성이기도 하나 교육과 훈련, 경

험을 통해 길러지고 개발될 수 있는 특성임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권기환·최종인, 2014). 따라서 청년들은 성

공적인 창업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창의성 역량을 갖추기 위

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교육, 정부지원, 네트워크 

등의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창업자 본인이 가

진 사업에 시도하는 창의적 사고와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연구결과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함께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가운데 창업가적 역량과 창업자기효능감을 독립 

및 매개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변수만으로 

창업성과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

업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교육, 정부지원 등의 외부효

과변수의 영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창

업가들의 여건 상,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경제

적·비경제적 지원을 받아 창업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업가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이와 같은 외부변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창업성과 변수의 측정상의 한계가 있다. 청년창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같이 공개된 재무적 성과를 도출하여 비교

하기에는 표본 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재무정보의 

직접 기입을 요청할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과변수를 인지적 성과

변수로 측정하였다. 향후 기업성과를 객관적 자료로 측정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경우, 청년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객관

적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밝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표본의 지역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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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결과로 청년창업가의 역량,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성과와

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 표본조사를 

토대로 확장된 연구를 실시하여 국내 청년창업가들의 창업성

공과 창업만족을 설명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사회의 도래는 산업구조와 직

업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기업에게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틈새시장을 혁신적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길지 

않은 직장 경험을 토대로 열정과 창의성을 갖춘 청년창업가

들의 활약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기효능감, 즉 창업가로서 수행해야 하

는 역할과 과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창업가의 특성이 창업성과로 연결되게 

해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밝혔다. 청년들은 직장생활 및 

창업 과정을 통해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경험

은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다음의 창업시도에서 활용할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창업가를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즉 정부, 대학을 포함한 교육훈련기

간, 기업, 지원기관, 가족과 지인 등은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

는 경험과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 혁신적인 활약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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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Youth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the Success and

Satisfaction of Start-ups through Entrepreneurial Self-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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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advent of a non-face-to-face society are expected to have a direct impact on job problems. In 

line with this phenomenon, the govern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re coping with job problems through the start-up 

support policy while at the same time inducing the creation of innovative companies. In particular, youth start-up support can be 

expected not only to compensate for market failures, but also to promote high-growth start-ups. Based on this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the competency of young entrepreneurs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thei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their 

impact on success and satisfaction of start-ups.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the research theory and research model were derived by 

sett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 a mediating variable after reviewing the relation between the main elements of start-up competency 

of young start-up entrepreneurs and start-up performance. The Youth Entrepreneurship Competency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Technical Competencies, Management Competencies, and Creative Competencies, and the hypothesis was 

that ea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art-up performance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urvey was conducted on young entrepreneurs in their 20s and 30s in Korea for empirical research,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mpetency of young entrepreneurs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affects the success of start-ups and the 

satisfaction of start-up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mpetencies, and both technical and management competencies can be seen through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o enhance the success of start-ups and the satisfaction of start-ups. Entrepreneurial competency was fully 

mediated to start-up success and partially mediated to start-up satisfaction. In the case of creative competency, there were only direct 

effects on successful start-ups, and the satisfaction of start-ups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Thus, seven of the eight detailed 

hypotheses were supported and one was reject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Words: Young entrepreneurer, entrepreneurial capacity, technology capacity, management capacity, creative capacit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tart-up satisfaction, start-up success, start-u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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